
올리비에 루스테인은 1985년생의 프랑스 출신으로 보르도 지역의 고아원에서 1세 때 입양되
었다. 그 당시 보르도는 가톨릭 신자가 많은 보수적인 지역으로 백인부부에게 흑인 아기는 매
우 드문 경우였으나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양부모는 고아원에 있는 수많은 아기들 
중에서 흑인 혼혈인 올리비에를 입양하였다. 그는 부유한 유년시절을 보내지만 흑인 혼혈인 
자신과 백인 양부모와의 피부색 차이로 인해 자라면서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옷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어릴 때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던 올리
비에는 패션을 공부하고 싶었으나 부모의 뜻에 따라 로스쿨에 입학하게 된다. 하지만 결국 적
성에 맞지 않아 학업을 그만두고 파리의 패션스쿨인 에스모드에 입학하지만 틀에 박힌 교육에 
염증을 느낀 그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2003년 이탈리아로 떠난다.

그는 밀라노에 있는 베르사체의 인턴으로 면접을 봤으나 수개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곧장 피렌체에 있는 로베르토 카발리에서 인턴생활을 시작한다. 올리비에는 5년간 로베르토 
카발리에서 일하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자리에 올라 실력을 인정받지만 날이 갈수록 파
리에 대한 향수는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그는 충동적으로 파리에 있는 발망의 수장인 크리
스토퍼 데카르닌에게 이력서를 보내게 되고 로베르토 카발리에서 가죽과 자수작업을 했던 경
험은 그에게 큰 자산이 되어 결국 2009년 발망에 합류하게 된다. 사실 올리비에가 이력서를 
보냈던 크리스토퍼 데카르닌은 쇠락해가던 발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브랜드를 정상의 
자리에 다시금 우뚝 서게 한 실력있는 디자이너였다. 

발망은 1945년 설립된 유서 깊은 브랜드였지만 창업자이자 디자이너인 피에르 발망이 1982년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브랜드의 정체성을 상실하며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더불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SPA(자체 제조·직매형 의류) 브랜드의 급성장으로 사
람들이 실용적인 패션을 선호하게 되면서 정체성이 모호한 고가의 브랜드들은 더욱 더 설 자
리를 잃어갔다. 그러나 2005년 크리스토퍼 데카르닌이 발망의 수장을 맡은 후 브랜드의 위상
은 완전히 달라졌다. 펑키한 로큰롤의 록 시크룩은 걸 크러시의 매력을 제대로 발산하며 파워 
숄더와 바이커 진은 트렌드를 주도하는 히트 아이템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만 크리스토퍼는 
2011년 건강상의 이유로 발망을 떠나게 된다.

겨우 정상의 궤도에 오른 직후 발생한 수장의 공백은 다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와 새
로운 수장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인 가운데 발망은 스물다섯 살인 올리비에를 발망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선택한다. 발망 입성 후 3년 만에 수장이 된 그에 대한 걱정의 시선은 
컬렉션이 발표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흑인 혼혈이라는 점까지 언급되면서 그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올리비에의 첫 컬렉션이 발표됨과 동시에 사라졌다. 크리스토퍼 데카르
닌의 미적 감각이 부활의 신호탄이었다면 올리비에의 정교하고도 섬세한 재단과 재봉으로 탄
생한 제품들은 발망의 기존 라인들을 보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컬렉션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언론에서도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1960년대 투우사 의상에서 영감을 받은 볼레로 
재킷,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정교한 비즈장식의 자수들, 파스텔 톤의 꽃무늬 모티브로 이루어
진 실크자수 팬츠 등을 선보이며 발망의 로큰롤 무드는 이어가되 하우스 아카이브의 전통과 
헤리티지를 반영한 포멀한 클래식 룩의 전개로 올리비에의 실력과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하였



다. 또한 그는 새로운 시장 개척에 관심을 가지며 아시아를 겨낭한 제품라인을 선보이고 이는 
매출 증대로 연결되었다.

올리비에의 컬렉션이 매번 성공적으로 치러질 때마다 협업제품의 인기 또한 올라갔다. 세계적
인 SPA 브랜드인 H&M에서는 2015년 11월 발망과의 협업제품을 발매했다. 구슬로 된 재킷, 
스팽글 드레스, 금사가 수놓아진 드레스 등 초고가인 발망의 제품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H&M에서 판매된다는 소식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품절대란이 일어
났다. 이처럼 그는 시장이 원하는 것과 비즈니스를 연계시킬 줄 알고 디지털 세대가 원하는 
것을 제시하며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SNS가 활성
화되기 전부터 그는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사진을 올려 소식을 전하고 미국의 유명 팝가수인 
리한나를 발망의 뮤즈로 선택하였으며 최근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최초의 디지털 모델로 
유명한 가상모델을 발망의 광고 캠페인에 캐스팅하여 시대적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며 현재
는 물론이고 다가오는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다.

많은 사람의 우려 속에서도 보란듯이 자신의 실력과 가치를 입증한 올리비에 루스테잉은 잠재
되어 있는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여전히 분투하고 있다. 파리 국립오페라단의 발레복
을 디자인하고 패션뿐만 아니라 로레알 화장품과 협업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
다. 그는 백인중심의 유럽사회에서 흑인 혼혈의 입양아 출신으로 성공하기까지에는 다양성이 
중요했다고 이야기한다. 소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꿈을 이
룰 수 있다는 말이다. 2019년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개봉할 예정이라고 한
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번에도 올리비에의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의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올리비에를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 



흑인 혼혈 입양아에 대한 편견을 깨고 패션에 대한 열정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올리비에 루스
테인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옷을 만드는 대단한 디자이너인 것 같다.그의 열정이 대단
하다고 다시 느끼게 되었다.


